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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탄소 배출권 확보나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해외조림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으로써 해외조림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해외조림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총 13개 

국가에 29개 업체가 진출하여 27만 9,000ha를 조림하였음. 지역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해외조림 투자가 이루어짐. 조림수종으로는 속성수, 고무나무, 팜 트리 등

을 주로 조림하고 있음. 현재 해외산림개발사업을 신고한 기업의 조림계획 

면적은 52만 9,618ha이고 2011년까지 실행면적이 1만 8,584ha로 계획 대

비 약 3.5%만 이행된 상태여서 앞으로 해외조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됨.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개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조림투자에 

정책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정부지원정책은 정부 간 협력,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기술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정책, 장기 지원 기반 구축등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조림투자에 다양한 장애 요인이 있어 일반 기업들

이 해외조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조림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현지 경험과 투자 정보가 부족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확

보가 어려움. 대상국 및 대상지 선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조림이 가능하

고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해외조림 대상지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 허가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

해 예상하기 힘든 처리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사업대상지 확보 이

후에 파이낸싱 단계에서도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타 산업에 비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그 외에

도 축적된 기술이 빈약하거나 대관·대민 업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어려움

으로 작용함.

해외조림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수

반되어야 함. 국제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해외조림투자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 방안과 지원 전략이 필요함. 또한 해외 전문인

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외조림 추진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해외조림

투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인프라도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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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조림투자 배경 및 현황

1.1. 해외조림투자 배경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이슈들과 맞물려 해외조림투자에 크게

관심

○ 우리나라는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해외자원확보와 임업활성화를 위해 

1968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방식으로 시작하

여 오랜 기간 해외조림투자1)를 시행해 옴

○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탄소배출권 확보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해외조림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조림투자는 투자의 목적, 투자 주체,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자원의 

종류, 투자 형태 및 투자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임(표 1 참조)

- 투자 목적은 일반적으로 원자재 확보, 목재 판매를 통한 수익 추구,

탄소배출권 확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규기술 시범사업 등

- 투자 주체는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눔

- 투자하는 산림자원 유형으로는 속성수 위주의 임목, 고무나무, 바이

오매스(펠릿), 환경보호수, 팜오일 등이 있음 

- 투자 형태는 직접투자, 지분인수 분수 계약 등임

- 투자 지역은 열대우림, 온대림, 한대림 지역을 포함

1) 해외조림투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으
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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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유 형 사 례

투자 목적

원자재 확보 무림페이퍼 인도네시아 조림투자

판매 수익 추구 ㈜한화 캄보디아 조림

탄소배출권 확보 포스코 우루과이 조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한항공 몽골 조림

환경보호 한몽그린벨트 사업 조림

신규기술 시범사업 녹색사업단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조림

원조/국가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A/R CDM 조림

투자 주체

임업관련기업 이건산업 솔로몬 조림

일반기업 ㈜한화 캄보디아 조림

정부/공공기관 녹색사업단/산림조합 인도네시아 조림

산림자원

유형

속성수 ㈜한화 캄보디아 조림

고무나무 SK네트웍스 인도네시아 조림

바이오매스(펠릿) LG상사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조림

환경보호 수종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조림

팜오일 LG상사 인도네시아 팜오일 조림

투자 형태

직접 투자 포스코 우루과이 조림

지분 인수 무림페이퍼 인도네시아 조림

분수 계약 산림조합 인도네시아 조림

투자 지역

열대우림 인도네시아 조림 사례

온대 포스코 우루과이 조림

한대 러시아 조림 투자

표 1. 기준별 해외조림사업의 구분

□ 신(新)성장 동력으로써 해외조림투자에 주목

○ 기존 목재생산 위주의 산업조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바이오 에너지 원료 확보 조림으로 확대

- 신규·재조림 사업과 개도국 산림황폐화 및 전용방지(REDD+) 사업을 

통한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 추진

- 바이오에너지 연료림 조성 및 고무나무 조림 투자 증가 전망

○ 임업 분야에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목재 자원을 국내보다 생육환경이 좋고, 넓은 조림 면적의 확

보가 가능한 해외에서 조성할 수 있는 해외조림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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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해외조림 실적(1993～2012)

1.2. 해외조림투자 현황

□ 해외조림투자는 총 13개국에 27만 9,000ha를 조림, 최근 증가하는

추세

○ 해외조림투자는 열대활엽수목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해외직접

투자의 시초인 (주)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사업으로 시작

○ 원자재의 육성도입을 위한 해외조림사업으로 1993년 (주)한솔포렘이 

호주 번버리(Bunbury) 일대에 약 1만 ha에 달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펄

프재 확보를 위한 투자를 실행 (임업연구원 1995)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13개 국가에 29

개 업체가 진출하여 총 27만 9,000ha를 조림

- 해외조림투자에 대한 자료 집계가 이루어진 1993년 이후 2006년까지 

14년간 총 12만 7,827ha 조림

- 2007년 이후 6년간 이루어진 해외조림은 15만 1,551ha로 최근 들어 

해외조림실적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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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년/ha) 계 ’93～’06 ’07 ’08 ’09 ’10 ’11 ’12

계: 13개국 29개 업체 279,378 127,827 13,303 38,523 27,796 20,602 25,456 25,871

호 주
한솔홈데코

16,267 16,267 - - - - - -

뉴질랜드 8,871 8,871 - - - - - -

솔로몬
이건산업

16,121 12,301 589 760 860 800 417 394

칠 레 200 - - - 200 - - -

베트남

세양코스모 16,228 13,326 482 369 675 682 554 140

한아G&B 3,029 450 675 790 168 346 500 100

태림환경 1,266 - 100 866 300 - - -

인도네시아

남방개발 13,785 13,785 - - - - - -

코린도 104,116 55,057 11,457 8,114 16,258 3,850 5,804 3,576

삼성물산 20,140 - - 18,901 - - 535 704

삼탄 6,500 - - 4,423 627 306 640 504

대상홀딩스 9,640 - - - 2,000 1,502 4,000 2,138

산조중앙회 11,694 - - - 556 3,418 3,494 4,226

LG상사 12,628 - - - 4,100 4,010 2,150 2,368

SK네트윅스 7,620 - - - - 3,450 1,300 2,870

신화진 500 - - - - 500 - -

태영글로벌 800 - - - - - 200 600

대우ITN 1,500 - - - - - - 1,500

JC케미컬 800 - - - - - - 800

중 국
동해펄프 4,650 4,650 - - - - - -

동성임업 3,020 520 - 1,000 1,500 - - -

필리핀 코리아팜스 3,300 - - 3,300 - - - -

파라과이 성원 2,600 2,600 - - - - - -

라오스 마루산업 470 - - - 460 10 - -

우루과이 포스코 5,187 - - - 92 728 1,796 2,571

캄보디아

덕산산업 3,400 - - - - 1,000 1,200 1,200

HC네트웍스 4,500 - - - - - 2,800 1,700

KC에너텍 66 - - - - - 66 -

한화 360 - - - - - - 360

미얀마
오토산업 40 - - - - - - 40

제로이엔씨 80 - - - - - - 80

표 2. 지역별·투자기업별 해외조림투자 실적(199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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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조림투자는 지역별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 편중

○ 해외조림투자 실적을 보면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에 편중됨

- 대륙별 투자실적을 볼 때 약 80%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

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 나타남

-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조림이 전체 실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조림투자 의존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남

- 진출한 기업 수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총 12개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다음으로 나타남

○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조림투자는 전통적인 임업 관련 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 삼성물산, 삼탄, 대상홀딩스, LG상사, SK네트웍스 등 대기업들이 인

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이러한 대기업들의 경우 전통적인 목재생산을 위한 조림보다는 팜오

일, 고무수액,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조림사업에 주로 참여함

□ 해외조림투자사업에서 국내로 반입된 목재량은 아직 제한적

○ 국내 기업의 해외조림투자를 통해 조성된 목재자원이 처음 국내로 유입

된 것은 2000년에 산림조합의 베트남 자회사인 세양코스모의 펄프용 

우드칩으로, 현재까지 반입된 목재량은 약 104만 1,000㎥이며 조림면적

을 고려하면 평균 3.7㎥/ha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반입된 목재의 주요 수종으로는 아카시아, 목마황, 유칼립투스가 있음

○ 2010년까지 국내로 반입된 산림자원은 모두 펄프용 우드칩이었으나,

2011년 처음으로 이건산업이 뉴질랜드에서 원목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2년에는 우드칩과 원목 이외에 목재 펠릿이 새롭게 반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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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해외조림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07년 이후 해외조림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림활동이 기대됨

- 일반적으로 조림사업은 대상지에 대해 단번에 전체 조림이 불가능하

고 매년 일정 면적에 순차적으로 조림 실시

- 조림 수종에 따라 속성수는 5~8년, 고무나무는 약 25년, 팜 트리는 약 

35년을 벌기령으로 재조림이 순환적으로 발생 

○ 현재까지 해외산림개발사업을 신고한 기업의 조림계획 면적은 52만 

9,618ha이고 2011년까지 실행면적이 1만 8,584ha로 계획 대비 약 3.5%

만 이행함

- 사업신고업체가 잔여면적을 모두 조림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

지만, 현재 수준 이상의 조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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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업체명 진출국가
국내 반입량

수 종
반입종 수량(㎥)

합계 1,040,708

2000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21,932 아카시아

2001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46,323 아카시아

2002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75,071 아카시아

2003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73,418 아카시아

2004

소계　 　 141,304 　

동해펄프 중국 우드칩 16,500 목마황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78,925 아카시아

한솔홈데코 호주 우드침 45,879 유칼립투스

2005

　소계 　 197,513 　

동해펄프 중국 우드칩 9,900 목마황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95,309 아카시아

한솔홈데코 호주 우드칩 92,304 유칼립투스

2006

소계 　 75,670 　

동해펄프 중국 우드칩 13,592 목마황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62,079 아카시아

2007

소계 　 59,048 　

동해펄프 중국 우드칩 10,120 목마황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48,928 아카시아

2008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57,400 아카시아

2009

　

소계　 　 97,159 　

동해펄프 중국 우드칩 23,540 목마황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73,619 아카시아

2010

　

소계 　 63,843 　

동해펄프 중국 우드칩 9,880 목마황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53,963 아카시아

2011

소계 45,823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43,823 아카시아

이건산업 뉴질랜드 원목 2,000 유칼립투스

2012

소계 86,202

세양코스모 베트남 우드칩 50,199 아카시아

이건산업 솔로몬 원목 3,003 유칼립투스

TIG 러시아 목재펠릿 10,000

GE에너지 베트남 목재펠릿 12,000

인맥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11,000

표 3. 해외조림투자로 조성된 목재자원의 연도별 국내 반입량

출처: 산림청(2013). 제4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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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국 가
조림대상지 확보
또는 계획면적

2011년까지
조림실적

잔여면적
(계획면적)

계 529,618 18,584 511,034

한솔홈데코 중국 10,000 - 10,000

국제산지 인도네시아 3,000 3,000

성원 파라과이 50,000 2,600 47,400

신화조림 베트남 4,000 4,000

코인네시아 인도네시아 6,990 6,990

태영글로벌 인도네시아 35,000 200 34,800

제이앤산업 인도네시아 1,060 1,060

쓰리소프트 인도네시아 7,000 7,000

코리아팜스 필리핀 10,324 10,324

지피코리아 필리핀 2,004 2,004

위더스라오 라오스 12,000 12,000

에버플러스 인도네시아 1,000 1,000

팜즈에너지 말레이시아 6,677 6,677

케이시그린에너텍 캄보디아 11,000 66 10,934

성유바이오 필리핀 1,025 1,025

대상홀딩스 인도네시아 28,000 7,502 20,498

LG상사 인도네시아 120,000 600 119,400

세헌로직스 캄보디아 900 900

덕산산업 캄보디아 7,500 2,200 5,300

HC네트웍스 캄보디아 8,000 2,800 5,200

아로마포스텍 말레이지아 1,820 1,820

코인 인도네시아 16,000 16,000

상상 인도네시아 10,000 10,000

신화진 인도네시아 20,000 20,000

오토산업 미얀마 40,711 40,711

대우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30,000 30,000

한화 캄보디아 34,007 34,007

제로이앤씨 미얀마 1,600 1,600

녹색사업단
인도네시아 20,000 20,000

파라과이 10,000 10,000

포스코 우루과이 20,000 2,616 17,384

표 4. 주요 업체별 조림 계획

출처: 산림청(2013). 제4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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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조림투자 정부 지원 정책 

2.1.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 해외산림자원개발 장기기본계획 수립

○ 산림청은 해외조림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제1차 해외산림

개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40년까지 지원 방안 마련

○ 1999년에는 ‘21세기 산림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100만 ha의 해외조

림 목표를 설정함

○ 2007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17년까지 해외조

림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시행으로 인해 2013년 기존 장기 계획을 

수정한 ‘제4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 제4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

이며 3년마다 갱신될 예정 

□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지원 확대

○ 산림청의 종합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35ha의 해외산

림조성을 목표로 함

○ 국내 목재 반입량은 현재 연간 5만㎥ 수준에서 2016년도 315만㎥, 2021

년까지 850만㎥으로 공격적인 목표 설정

- 이는 2021년까지는 해외조림투자의 결과로 반입되는 목재자원이 국

내 수요량의 20% 이상을 담당하게 되는 수준임

○ 해외조림투자에서 생산된 목재 반입량을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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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4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확보, 인프

라구축, 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됨 

2.2. 해외조림투자 정부 지원 정책 현황

□ 정부 간 협력

○ 정부는 해외조림투자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 장기간 협력관계 유지

- 산림청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임업 주재관을 파견하여 임

업 분야 양국 협력을 주도하고 있고, 2011년에는 양국 임업 협력 확

대를 위해 한-인니 산림센터를 개소함

○ 최근 양자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8년 10개국이던 양자 협력 

대상국이 2013년에는 25개국으로 크게 늘어남

- 2009년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40만 ha 조림지 

제공에 합의

- 정부 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산

림 관련 정보 수집과 해외조림 사업 관련 정보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고 파견 주재관들이 정보 수집과 확산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간 협력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많은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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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것이 필요

- 그동안 정부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던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

에도 주재관 파견 및 협력 센터를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

□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해외인턴 파견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학 관련 인력들이 해외조림투자 법인에서 현지 경험을 쌓아 해외조림

투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대상 국가의 특수성을 배우도록 기회를 부여하

고 있음

- 이러한 인턴 제도는 이후 근무 성적 우수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음

○ 정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및 기관을 해외산림자원개발 교육기관으

로 지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준비하고 있음

- 앞으로 해외 조림 확대 추세에 맞춰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

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술 지원 정책

○ 해외조림투자 지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정책들은 시범사업 추진, 대상

국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관련 연구 지원 등을 포함 

○ 시범사업은 신규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적 사업이나 탄소 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사업들을 지칭함

-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초단벌기 바이오매스 조림이 신규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적 사업의 예가 됨

- REDD+2) 사업의 추진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사업의 예가 됨

2)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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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사업단에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에 대해 대상 국가 투

자환경 분석을 완료함

- 투자환경 분석에는 산림 환경, 제도적 환경, 금융 환경이 포함되어 기

업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예를 들어, 산림바이오매스 투자타당성 연구, REDD+ 투자 타당성 연

구 등이 이에 해당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 지원 노력

이 요구됨

□ 재정 지원 정책

○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사전환경조사 지원과 조림 

융자로 나뉨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국고보조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음

- 정부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시행을 위해 조사 대상지를 확보한 자

에 대해 조사 비용의 70% 이내, 조사 사업자별 최대 3,500만 원 까지 

보조금 지급

- 보조기준은 정부가 협력을 통해 확보된 대상지에 사업을 실행하려는 

주체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고, 고무나무나 바이오에너지 조림보다 

산업 조림을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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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예산액(2013년 기준) 2억 5,000만 원

국고 보조율 70% 이내(기존 업체는 60%), 최대 3,500만 원 한도

지원대상자
해외산림자원개발(조림) 사업 실시를 위한 조사

대상지를 확보한 자

보조기준

① 국가 간 MOU 체결로 확보된 조림 대상지(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대하여 조림사업 참여를 신청한 사업자

② 산업 및 탄소배출권확보 조림 실시를 위한 조림대상지 조사 (단,

산업조림의 고무나무 조림 대상지 조사는 제외)

③ 대상지역의 지방정부(토지 소유자)로부터 대상지 제공 및 사업허

가취득 관련 문서(추천서, MOU 등)를 취득한 사업자

④ 기 허가된 조림 대상지의 지분 취득 또는 신규 대상지 확보를 위

하여 조사 개소가 확정된 사업자

⑤ 해외조림실시를위해자체적으로대상지를확정한조림대상지조사

⑥ 바이오에너지확보 조림 및 고무나무 조림을 위한 대상지 조사는

산업·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신청에 따른 잔여 예산 범위 내 지원

표 5.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사업 주요 내용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또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에 근거하여 시

행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조림과 육림,

가공시설 투자를 포함

- 2013년 기준으로 융자 규모는 총 230억 원으로, 융자 신청 접수는 녹

색사업단이 맡고 있으며 융자대출업무는 산림조합이 대행함

- 지원 대상 사업자는 융자 조건에 적합한 담보 제공 능력이 있어야 하

며, 관련 법률에 의해 국내 목재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

는 전부에 대해 국내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하여야 함

○ 1993년 이후 집행된 융자액은 총 1,290억 원으로 이 중 33%인 432억 

원이 상환됨

- 융자액의 대부분이 조림 활동에 지원, 다음으로 가공시설과 벌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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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연간
이자율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자트로파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0억 원 이내 2/3 -

표 6. 사업별 융자 조건

구 분
융자 지원액(백만 원)

상환액
계 ’93～’08 ’09 ’10 ’11 ’12

계 129,589 68,137 9,487 17,725 17,605 16,635 43,198

조 림 124,095 68,137 5,123 17,725 17,605 15,505 42,228

벌 채 970 0 970 0 0 0 970

가 공 4,524 0 3,394 0 0 1,130 0

표 7. 조림 융자 지원 현황

□ 장기 지원 기반 구축

○ 정부에서는 해외조림사업의 진흥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정책들 이

외에 장기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법률 정비 및 해외조림 사업자 협의

체 구성

- 법률정비에는 해외산림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법률 제정이 포함

- 지금까지 해외조림사업의 지원 근거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해

외농업개발협력법 이 적용되고 있으나, 해외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보다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

- 해외산림자원개발협의회가 해외산림투자 정보공유, 정책자문, 투자기

업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2013년 6월에 창립되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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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협력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기술 지원 재정 지원

장기 지원 기반

구축

임업 주재관

파견

양자 협력

협력 사업 추진

해외조림 인턴

파견

(전문 교육기관

지정)

시범사업

사업 환경 정보

제공

연구 추진

조사 비용 보조

장기 융자

(법령 정비)

(해외조림투자

협의체 구성)

그림 3. 해외조림투자 지원 정책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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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조림투자 장애 요인

□ 해외조림투자 결정에 있어서 장애 요인

○ 해외조림투자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내·외부 환경에 따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 검토 및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해외조림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는 원자재 확보, 수익원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이 

있음

○ 임업 관련 기업이 원자재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투자를 할 경우 임업 관

련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조림투자를 검토하는 과정

이 타 일반 기업에 비해 용이

○ 그러나 임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기업의 경우 해외투자에 따른 발생 가

능한 여러 가지 변수와 임업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외조림투자 

검토가 어려움

- 지금까지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오

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현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축적

한 소수의 대기업 상사들이 해외조림투자에 참여

○ 또한 해외조림투자 결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

- 전문적인 임학 지식과 현지 경험을 모두 갖춘 국내 혹은 국제 전문가

가 부족함

- 현재 국내 해외조림 전문가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에 

해외조림투자가 가장 활발함

□ 대상국 및 대상지 선별에 있어서 장애 요인

○ 해외조림투자가 결정되고 나면 실제 사업을 진행할 후보 대상지를 발굴

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 허가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확보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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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대상지를 확보하고 나면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지를 선정

- 이후 대상지 확보는 국가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대상지 선정에서 후보 대상지 발굴이 가장 어려운 단계임

- 대상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조림이 가능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등 사업의 용이성이 담보되어야 함

-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 실행 허가권의 확보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

○ 후보 대상지를 선정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정부 간 합의를 통해 투자  

유치국의 정부가 적격 대상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음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여 조림사업 

대상지를 추천받아 일반 기업의 투자 기회 제공

- 이 경우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인 만큼 대상지 확보 과정이 용이하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해외조림투자를 유도할 만큼 매력을 가진 대

상지가 소수에 불과해 제한이 따름

○ 후보 대상지를 선정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조림투자 희망기업이 직접 

적격한 대상지를 찾는 방식이 있음

- 두 번째 방식의 경우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후보 대상지 발굴

- 직접 후보지 발굴의 경우 투자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으나 확보하기 위한 시간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현재 대부분의 후보 대상지 확보는 후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신뢰성 있는 컨설팅 업체의 부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부

담이 장애 요인이 됨

○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업지 평가에는 인프라 구비 여부, 기술적 제

약,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됨

- 대상지 평가에서 첫 번째 사업 장애 요인은 도로와 전기 등 생산과 

물류와 관련된 기술적 제약임. 다음으로 가용면적, 가능 수종, 양묘 

등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이 따름. 마지막으로 가용 인력, 민원 사항

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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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상지 확보 과정

-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이 큰 장애 요인이며, 기존의 업체들도 대민·대

관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 대상지 확보에 있어서 장애 요인

○ 해외조림 대상지를 선정하였다면 현지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사업 허가

권을 취득해야 함

○ 대상지 확보 단계에서는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인해 예상하기 힘든 처

리기간과 처리비용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

요되고 비용 또는 비공식적인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이러한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이고 정확한 처리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면 해외조림투자가 확대될 수 있음

□ 파이낸싱(자금조달)에 있어서 장애 요인

○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이후에 조림 사업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파이낸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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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외조림사업 파이낸싱 장애 요인

요구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타 산업에 비해 파이낸싱이 어려움

○ 담보가 충분한 경우 융자를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나 사업성을 담보

로 자금을 융자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한 직접 투자를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해야 함

○ 정부는 해외조림사업의 파이낸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시

행하고 있으나 규모의 제약과 담보에 기반을 둔 지원이므로 지원 대상

이 제한적임 

□ 사업 실행에 있어서 장애 요인: 기술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 사업 실행에서 기존 형태의 조림은 이전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

지만, 바이오매스 조림이나 탄소배출권 조림 등은 검증된 기술이 제한적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대민·대관 업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주요

-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민 문제와 부정·부패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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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조림투자 확대 방안

□ 정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 확대

○ 지속적으로 해외조림투자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 국제 산림협

력 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함

- 기존의 해외조림투자는 인도네시아와 임업 분야 협력사업에 많이 편

중되어 있어 다른 동남아시아국들이나 남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통해, 해외조림투자 대상지를 늘리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냄으

로써 보다 많은 지역에 일반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조림투자를 확대함에 있어서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

- 특히, 장기적으로 해외조림을 통해 획득되는 탄소 배출권의 확보와 

도입을 위해서는 산림청뿐 아니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

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 해외조림투자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 방안 마련

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해외조림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임

- 이를 위해, 산림청의 자체 예산뿐 아니라 다양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에는 매장량 기초금융3), 무역보험공사의 보

증 지원 확대, 연기금과의 연계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

서는 농식품모태펀드 등의 정책금융이 활용되고 있음

3) 매장량 기초금융방식(Reserve Based Finance: RBF)이란 매장량 분석, 원유·천연가스 가
격과 운영비용 예측, 매각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방식으로 자원개발 전문
지식과 금융제공 경험이 필요한 선진 금융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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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조림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별 적합 수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조

림 기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적 지원

이 있어야 함

□ 해외조림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정비

○ 체계적인 해외조림사업의 추진을 위해 담당기관을 전문화 및 세분화하

고,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외조림사업 추진기관의 기

본 역량을 강화해야 함

○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해외조림사업에 필요한 해외산림자원 개

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도 수반되어야 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

- 해외산림투자 정보공유, 정책자문, 투자기업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

로 산림자원개발협의회가 2013년 6월 창립됨

- 이 협의회가 실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해외조림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 조림에 대한 충분한 기본 지식과 해외조림에 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해외조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이들을 활용하여 해외 인적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야 함

○ 산림 분야 양자 협력 확대를 통한 진출 기반 확대

- 인도네시아 조림 성공 사례와 같이 다른 대상 국가들과도 양자 협력

을 통해 해외조림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특히, 기존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남미, 오세아니아, 북유럽 

국가 등 대상 후보 국가들을 넓혀가야 함

○ 동시에 해외산림자원개발 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투자 환경조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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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별 기초정보시스템(data base)을 구축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정보 부재로 인해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

하고 해외조림투자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음

□ 적극적인 해외조림투자에 대한 홍보 및 정보 공유

○ 국민들이 해외조림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가 필요

○ 임업 관련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해외조림투자에 다양한 직·간

접 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

여야 함

○ 특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실제적인 지침이나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포지엄·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 획득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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